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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만 멈춰있는 것만 같은 날, 그런데도 더욱 격

렬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, 이 세상 천지

에 나 혼자인 것만 같이 외로운 날, 누구나 위로 

받고 싶은 그렇고 그런 날이 있다. 작년에 넷플

릭스에서 빨간 머리 앤(Anne with an“E”)을 만

나던 날이 나에게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다. 그

저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고 보기 시작했다가 정

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나는 앤과 함께 울고 웃

고 있었다. 

나는 이름 끝에“E”가 들어가는 앤(Anne)을 

사랑한다. 어릴 적 애니메이션에서부터 동화, 성

인이 되어 다시 읽은 소설, 넷플릭스 시리즈까

지 단 한번도 앤은 나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었다. 

어린 시절 내 기억 속의 앤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

낭만적이지만 가끔은 과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

평범하지않은 추측 불가한 아이였다. 

하지만 앤은 그저 애니메이션이나 소설 속 등

장인물 이상으로 나에게 영향을 준 인물이다. 앤

이 지닌 여러가지 모습들은 어릴 적 내 선망의 

대상이었고 조금 부풀려 말하자면 나는 그녀와 

함께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. 

변화를 싫어하고 평범함 속에서 안정감을 느

끼는 보통 사람들 속에서 앤은 끊임없이 실수를 

저지르고 고군분투한다. 고아에 주근깨, 빨간 머

리, 빼빼 마른 몸 때문에 콤플렉스에 휩싸이는 

순간도 많지만 결국 누구도 그녀를 사랑하지 않

을 수 없게 된다. 

앤의 치명적인 매력은 끊임없는 호기심과 거침

없는 상상력에 있다.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신의 

콤플렉스나 현재 상황들을 상상으로 늘 멋지게 

바꾸며 그것을 향해 성장하는 모습은 존경스러

울 정도이다.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면서도 잘못

한 것에 대해서는 도망가지 않고 솔직하게 직면

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도 사랑스럽

다. 그리고 자신이 의미 있게 생각하는 사람, 자

연, 사물까지도 소중하게 가꾸는 모습을 보면 

그토록 눈부시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. 

그래서 앤을 보고 있으면 기운이 난다. 어디선

가 앤이 나에게 슬플 때 슬퍼하고 기쁠 때 기뻐

하라고, 소중한 모든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며 진

심으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만 같다. 그리

고 정말 앤의 절반만큼이라도 닮을 수 있다면 나

의 인생이 언제나 흥미진진하고 칼라풀해질 수 

있을 것 같다. 

혹시 넷플릭스 회원이라면 조금 울적하고 무기

력한 날 빨간 머리 앤 시리즈를 볼 것을 권한다. 

무한 긍정 앤의 에너지와 감탄이 절로 나는 아

름다운 배경, 섬세한 고증, 소설 속 등장인물이 

그대로 살아 숨쉬는 듯한 배우들의 풍성한 연기

력까지 나무랄 곳이 없을뿐더러 잃어버렸던 감

성까지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. 

나는 최근 방영되었던 시즌 3을 보고 나서 영

화의 배경이 되었던 캐나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

앤
지니의 한국 사 는 이야기

‘나는야 1.5세 아줌마’

*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

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. ‘나

는야 1.5세 아줌마’는 ‘재미교포1.5세 아줌마’인 필자가 한국 생활

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. <편집자 주>

에 꼭 가보고 싶어졌다. 앤이 살던 그린게이블스 

초록 지붕 집과 앤이 이름 붙인“빛나는 호수”에

서 앤에게 고마움 전하고 싶어졌기 때문이다. 앤

처럼 되고 싶었던 덕분에 나는 꽤나 특별한 사

람이 될 수 있었다고……


